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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을 토대로 유아의 기초문해력을 유

형화하고, 가정의 물리적 문해환경과 책 읽기 상호작용이 유아의 기초문해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 4세 유아와 어머니 125쌍을 대상으로 유아의 기초문해력 유형화를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고, 유형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 다항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문해력의 유형은 ‘평균’, ‘지

연’, 음운론적 인식과 어휘력이 높은 ‘우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가정의 물리적 문해환경은 ‘평

균’과 ‘우수’ 집단이 ‘지연’ 집단보다 풍부했다.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은 ‘평균’ 집단이 ‘지연’ 집단보다

풍부했다. 셋째,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의 수준이 낮을수록 ‘평균’ 집단보다 ‘지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물리적 문해환경이 풍부할수록 ‘지연’ 또는 ‘평균’ 집단보다 ‘우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

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물리적 문해환경과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이 유아의 기초문해력 향상에 중요

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정 대상 부모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 물리적 문해환경, 양적⋅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file of early literacy skills based on phonological

awareness, vocabulary knowledge, and story comprehension and verifies the effects of 

home literacy environment and reading interaction on early literacy skills.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25 pairs of four-years-old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Latent profiles 

analysis was conducted to classify children into different groups according to levels of ear-

ly literacy skills. One-way ANOVA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First, we identified three different groups of early

literacy skills: average, delayed, and excellent groups. Second, children in the excellent 

group showed higher levels of phonological awareness and vocabulary knowledge when

compared to children in the average and delayed groups. Home literacy environment was

richer in the average and excellent groups than the delayed group, whereas quality of 

reading interaction was higher in the average group than the delayed group. Third, lower 

quality of reading interaction predicted the higher possibility of classification into the de-

layed group rather than the average group and richer home literacy environment predicted

the higher possibility of classification into the partially excellent group rather than the de-

layed and average groups. This indicates that home literacy environment and quality of 

reading interaction are important to enhance preschoolers’ early literacy skill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develop parent education or a child intervention program for

preschoolers and their parents.

Keywords phonological awarenss, vocabulary knowledge, story comprehension, literacy envi-

ronment quantity and quality of reading interaction, latent profi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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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자를 이용해 읽고 쓰며 이해하는 능력을 뜻하는 

‘문해력(文解力, literacy)’은 인간 사회의 번영을 이끌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속을 통

해 공통의 기호로 사용하는 ‘문자’라는 체계는 효율적

이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은 

물론, 이전까지의 지식을 축적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하

는 기능을 한다. 즉, 인간은 이전까지의 지식을 부단히 

습득하여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돕는 문자 덕분에 비

교적 짧은 시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현대사회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렇듯 문해력은 우리에게 필수적

인 역량이지만, 인간의 진화 과정 중 최근에서야 이루

어낸 발명이다. 인류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서

히 문자사용을 체계화하였듯, 아동이 문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뇌를 2,000일 넘게 ‘재편성’해야만 한

다(Wolf, 2007). 

문자 체계의 학습이라는 과제는 뇌를 재편성하는 고

된 과정이란 점에서 학령기 전후의 아동이 겪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 다행히도 ‘한글’은 다른 나라의 문자

들에 비하면 비교적 습득하기가 용이한 문자 체계이다. 

한글은 글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가 매우 규칙적인 표

음문자이며(이익섭, 2000), 가획 원리에 따라 자음과 

모음에 획을 더하면 음성의 자질이 달라지는 자질문자

(Sampson, 1985)여서 대단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글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더 이른 시기부터 유

아에게 읽기와 쓰기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

여(박은혜, 박신영, 2014; 최나야, 2017), 보통 만 4~5

세부터 관습적 방식의 문해 지도를 하는 경향이 나타

난다(최윤정, 최나야,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

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만 4세 유아의 ‘기초문해력’

의 하위 요소들의 발달 수준을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

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기초문해력은 크게 발현적 문해의 관점에서 중요하

게 여기는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과 관

습적 문해로 나아가기 위한 초기 읽기 및 쓰기, 소근육 

운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최나야, 정수지, 최지수, 박상

아, 김효은, 2022b).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현적 문해 관점을 토대로 한 음운

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에 초점을 두고자 한

다. 앞선 세 가지 요인은 관습적인 문해에서 강조하는 

읽기, 쓰기와 같은 눈에 띄는 결과물을 통해 측정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간과되어 왔다. 하지만 발현적 문해 

관점에 따르면, 관습적인 읽기와 쓰기를 학습하기 이전

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문해력의 뿌리’가 성장한다. 읽

기와 쓰기라는 능력을 학령기에 자라나는 새싹에 비유

하자면, 이러한 형식적인 문해가 이루어지기 위한 근간

은 학령기 이전부터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한

다는 것이다(엄훈, 2012; Goodman, 1980). 반면에 관습

적 문해 관점은 문자의 읽기와 쓰기에 초점을 둔 해독

(decoding)의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문

해력이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해 교육의 목표를 읽고 쓰는 해독에

만 두는 것은 단기간에 집중하는 절반의 목표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해독과 더불어 이해(comprehension)의 측

면에도 초점을 두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초문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최나야, 정수지, 최

지수, 김효은, 박상아, 2022a). 또한, 영유아기의 발현

적 문해는 학령기의 관습적 문해의 토대가 되며, 이후

의 관습적 문해의 성취를 예측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Kim & Petscher, 2011).

유아가 경험하는 발현적 문해를 구성하는 한 요인인 

음운론적 인식(phonological awareness)은 말소리의 구

조를 알고 분석 및 조작하는 능력을 말한다(Wagner, 

Torgesen, Laughon, Simmons, & Rashotte, 1993). 이 능

력은 문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일상생활 속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이 가능하며(Bradley & Bryant, 

1983), 이후의 문자 해독을 자동화하는 과정에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이차숙, 2005). 우리나라 유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3세경에 음절, 4세경에는 음소에 대한 인

식이 발달하기 시작하고(안성우, 허민정, 김유,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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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홍성인, 2001), 특히 만 4세 무렵에는 자음과 모음

이 결합한 CV음절의 음소 단위를 지각하는 수준으로 발

달한다. 음운론적 인식은 자소와 음소의 대응규칙을 터득

하도록 돕기 때문에(Ball & Blachman, 1991; Torgesen & 

Mathes, 2000) 이후의 문자 해독에 영향을 끼친다(최나

야, 이순형, 2007). 즉, 음운론적 인식은 구어와 문어를 연

결해주는 문해력의 뿌리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음운론적 

인식은 한글 해독뿐만 아니라 어휘력과 이해력(이임숙, 조

증열, 2003)을 예측하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읽기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이차숙, 1999; 

Lonigan, 2006; Whitehurst & Lonigan, 1998) 기초문해

력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또 다른 기초문해력 요인으로 언어 사용의 재료가 

되는 ‘어휘력’을 들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알맞게 표

현하고 타인과 원활히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아동

의 어휘력은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꾸준히 성장한

다. 36~48개월이면 1,200~2,400개(정진옥, 2020), 초등 

저학년에 접어들면 대략 4,000~6,000개 정도가 되며, 

어휘력은 가정에서의 사용 어휘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Biemiller, 2006). 어휘력은 유아의 읽기 발달(Jang & 

Kim, 2003), 읽기 성취(Wise, Sevcik, Morris, Lovett, & 

Wolf, 2007)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아기의 어휘력

이 이후 초등 저학년 시기의 언어능력과 이해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이기숙, 김순환, 김민정, 2011; 

이기숙, 김순환, 정종원, 김민정, 2013) 기초문해력의 

주요 요인으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해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이해력’은 글의 내용이 독자에게 전달하

려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을 뜻한다(이경열, 

김명순, 2004). 글에 대한 이해는 글을 해독하는 것과

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에 담겨 있는 사실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것에서 더 나

아가,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판단하는 비판적, 

추론적 사고가 요구되는 인지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

문이다(최지수, 최나야, 2020b; Suh & Trabasso, 1993). 

문자 습득 이전의 영유아는 성인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그 의미를 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Ackerman, 1988), 이러한 과정은 직접 글을 읽으며 의미

를 파악하는 과정과 유사하다(Paris & Paris, 2003). 즉, 

문자를 해독하기 이전부터 이야기 이해력은 성인과의 언

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기초문해력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유아 기초문해력의 개인차는 부모가 제

공하는 문해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며(Vygotsky, 

1997), 그중에서도 부모에 의해 구성되는 가정의 문해

환경은 유아의 언어능력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

는 요소이기 때문이다(서수현, 옥현진, 2012; Morrison & 

Cooney, 2001). 부모는 아동을 둘러싼 문해환경을 구성

하고 끊임없이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아동

의 언어발달에 큰 기여를 한다. 부모가 자녀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줄 때 유아의 문해

력이 촉진되며(이시자, 2014), 특히 그림책 함께 읽기를 

통해 읽기 흥미가 지속될 수 있다(Hume, Lonigan, & 

McQeen, 2015).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문해환경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해환경은 물리적 문해환경인 간

접 활동(distal practice)과 심리적 문해환경인 근접 활동

(proximal practice)으로 구분된다(이지연, 곽금주, 2008; 

최나야, 2012; Bradley & Caldwell, 1995; Neuman, Koh, & 

Dwyer, 2008; Son & Morrison, 2010). 심리적 문해환

경은 다시 양적⋅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최나야, 노보람, 최지수, 오태성, 2021a). 물리

적 문해환경은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을 구비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등의 물리적인 환

경구성의 측면을 의미한다(Neuman et al., 2008). 물리

적 문해환경은 유아의 언어발달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지연, 곽금주, 2008). 그리고 심리

적 문해환경은 인적 자원과 관련된 환경적 요소로, 부

모와 자녀 간의 책 읽기 상호작용을 양적, 질적 측면으

로 살펴봄으로써 측정 가능하다(Hume et al., 2015; 

Sénéchal & LeFevre, 2002). 양적 책 읽기 상호작용은 

부모가 자녀와 그림책을 얼마나 자주, 많이 읽는지를 

의미하며,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은 그림책을 함께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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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 부연설명, 확산적 질문과 같은 언어적 자극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정도를 뜻한다. 이와 같은 부모의 

양적⋅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은 유아의 문해 발달에 

긍정적이며(Sénéchal & LeFevre, 2002), 유아의 사회

정서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끼친다(Kassow, 2006). 부

모와 책을 읽는 빈도가 문해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Bus, Van IJzendoorn, & Pelligrini, 1995), 친밀감이 높

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질적으로 우수한 상호작용 속에

서 책을 함께 읽을 때 아동이 그림책에 더 흥미를 갖고 집

중하여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Frosch, Cox, & 

Goldman,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제공하는 문해환경을 

물리적 문해환경과 심리적 문해환경인 양적⋅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

구 중 부모가 제공하는 문해환경을 위와 같이 나누어 살

펴본 결과에 따르면, 가정의 물리적 문해환경과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양적⋅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의 수준

이 모두 우수한 집단이 부모의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

이 취약한 집단에 비해 어휘력의 수준과 읽기 흥미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나야 등, 2021a).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서 더 나아가 언어의 재료가 

되는 어휘력뿐만 아니라, 구어와 문어의 연결을 돕는 

음운론적 인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해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해력도 포함하여 유아의 기

초문해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가 

제공하는 문해환경이 이 요소들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

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기초문해력 

증진을 돕는 세부적인 부모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부모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문해환경과 양적⋅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의 수준이 유아의 음운론적 인식, 어

휘력, 이야기 이해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추측 가능하다. 음

운론적 인식의 경우 부모와 빈번한 대화를 나누는 정도

와 정적 상관이 있으며(Nuswantara, Savitri, Hermanto, 

Suarmini, & Bhawika, 2022), 물리적 문해환경이 적절

히 제공되고, 성인과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행하는 말

놀이와 같은 풍부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유아가 경험하

였을 때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최나야, 최지수, 노보람, 오태성, 2021b; 최나야 등, 

2022b). 어휘력 또한 물리적 문해환경과 언어자극이 풍

부하게 제공되었을 때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최나

야 등, 2022b; Fikrat-Wevers, van Steensel, & Arends, 

2021). 특히, 어휘력은 부모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양과 질에 강한 영향을 받는데(Biemiller, 2006; Hart & 

Risley, 2003; Pan, Rowe, Singer, & Snow, 2005), 상호

작용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이 유아의 어휘력

에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나야 

등, 2021a; Jones & Rowland, 2017). 이야기 이해력에

서도 유아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비슷한 양상으

로 나타났다. 부모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물리적 문해환

경과 책 읽기 상호작용이 풍부할 때 이야기 이해력이 높

았다(Fikrat-Wevers et al., 2021).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면 유아는 성인과 상호작용하며 그림책을 함께 읽을 때 

이야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Dore et al., 2018), 그림

책 읽기 상호작용 시간이 길수록, 부모의 확산적 상호작

용이 빈번할수록, 아동의 이야기 이해력이 더 높았다(최

나야 등, 2021b). 특히 부모의 질적 상호작용 측면 중 

하나인 확산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할수록 유아의 읽기

흥미가 높고, 이야기 이해력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김길숙, 김명순, 2010; Weigel, Martin, & Bennett, 

2006).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

면, 부모가 제공하는 물리적 문해환경과 양적⋅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이 유아의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

야기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러한 요인들의 역동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기초문해력 유형에 따라 그 관계를 보다 면밀히 탐색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할 때, 사

회인구학적 변인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저소득 가정

의 경우 물리적인 문해환경이 유아의 언어발달과 밀접

한 관련이 있고(노보람, 최나야, 2018; 이지연, 곽금주, 

2008; Rodriguez et al., 2009), 어머니의 학력이 아동의 어휘

력, 음운론적 인식과 같은 발현적 문해력을 예측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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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이지연, 곽금주, 2008; Incognito & 

Pinto, 2021). 그리고 유아가 여아일 때 언어발달에 유

리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윤혜련, 김영태, 2004; 이민

주, 이영신, 유정은, 2015),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

스럽게 언어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장보경, 

이연규, 2009). 따라서 월평균 가구소득, 모학력, 유아

의 성별과 월령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함께 살펴보

고자 한다.

지금까지 고찰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만 4세 유

아의 기초문해력인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

해력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기초문해력을 

유형화한 다음에는 각 유형에 따라 가정의 물리적 문

해환경과 양적⋅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

지, 가정의 문해환경과 더불어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유

아의 기초문해력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 살

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기초문해력 발달의 양상을 유형

화할 수 있다면 유아기의 초기 문해발달의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초문해력 발

달 유형별로 효과적인 문해 지도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시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 방법을 제

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만 4세 유아의 기초문해력(음운론적 인

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에는 어떠한 유형이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만 4세 유아의 기초문해력 유형에 따라 

가정의 물리적 문해환경, 양적⋅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만 4세 유아의 기초문해력 유형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가구소득, 모학력, 아동의 

성별 및 월령), 가정의 물리적 문해환경, 양적⋅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시, 경기도 안양 및 안산, 

세종시 유아교육기관 만 4세 반에 재원 중인 유아와 

어머니 125쌍이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

면 표 1과 같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 68명(54.4%), 여아 

57명(45.6%)이고, 평균 월령은 58.44개월(SD = 3.40) 

이었다. 어머니 평균 연령은 39.11세(SD = 3.76)이었으

며, 어머니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00명(80.0%)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석사 졸업 12명(9.6%), 고등

학교 졸업 8명(6.4%), 박사 졸업 2명(1.6%) 순으로 많

았다. 가구소득은 500~600만 원대 42명(33.6%), 700~ 

800만 원대 40명(32.0%), 300~400만 원대 39명(31.2%) 

순으로 많았다.

2. 측정 도구

유아와의 면대면 조사에는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 세 가지의 측정 도구가 활용되었고, 어

머니 대상 설문조사에는 가정의 물리적 문해환경과 책 

읽기 상호작용과 어머니와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활용되었다.

항목 구분 n(%)

유아 성별
남아 68(54.4)

여아 57(45.6)

유아 월령
월령 평균 58.44

월령 범위 46~68

어머니 연령
연령 평균 39.11

연령 범위 28~48

어머니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8(6.4)

대학교 졸업 100(80.0)

석사 졸업 12(9.6)

박사 졸업 2(1.6)

가구소득

300~400만 원대 39(31.2)

500~600만 원대 42(33.6)

700~800만 원대 40(32.0)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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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운론적 인식

유아의 음운론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동일(2011)

의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 초기문해(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Early Literacy)’ 검사 중 ‘음운인식

능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변별, 탈락, 합성, 

대치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총 32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변별은 음절변

별(첫음절 변별, 끝음절 변별)과 음소변별(초성 변별, 

종성 변별)로 나뉘어 있고, “‘사자, 하마, 사과’ 중에서 

첫소리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요?”와 같은 8개의 질문

이 있다. 탈락은 음절탈락(첫음절 탈락, 끝음절 탈락)과 

음소탈락(초성 탈락, 종성 탈락)으로 나뉘어 있고, “

‘파’에서 ‘프(ㅍ)’소리를 빼면 어떤 소리가 남을까요?” 

등의 질문이 8개 있다. 합성은 음절합성(2음절 합성, 3

음절 합성)과 음소합성(CV 음소 합성, CVC 음소 합

성)으로 나뉘어 있고, “‘자’ 소리 더하기 ‘신’ 소리 더하

기 ‘열’ 소리는 무슨 소리가 될까요?”와 같은 8개의 질

문이 있다. 대치는 음절대치(첫음절 대치, 끝음절 대치)

와 음소대치(초성 대치, 종성 대치)로 나뉘어 있고, 

“‘불’에서 ‘을(ㄹ)’을 ‘윽(ㄱ)’으로 바꾸면 무슨 소리가 

될까요?”와 같은 8개의 질문을 한다. 검사는 유아에게 

소리 게임이라고 소개하며 시작하였고, 연습문제를 먼

저 진행한 뒤 본 문항을 제시하였다. 검사자가 유아에

게 문항을 읽어주며 질문하고, 이에 대한 유아의 대답을 

평정하였다. 유아의 대답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하여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32점이다. 과제의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음운론적 인식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계수는 .62이었다.

2) 어휘력

유아의 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해 김영태, 홍경훈, 김

경희, 장혜성과 이주연(2009)의 수용⋅표현 어휘력 검

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중 

수용어휘력 문항을 사용하였다. 유아가 단어를 학습하

면 이해할 수 있는 수용어휘가 되고, 이후의 반복적인 

노출과 의도적인 사용을 통해 직접 사용이 가능한 표

현어휘가 된다(강보선, 2013). 수용어휘력은 단어학습

의 결과물로서 어휘 지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정수지, 2021) 많은 선행연구에서 활

용된다(Novita & Kluczniok, 2022; Xu & Liu,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용어휘력에 초점을 두었다. 지

침서에 명시된 방법대로 3개의 연습 문항부터 실시하

였다. 검사자는 유아에게 검사도구 책자 1장의 그림 4

개를 보여주며, ‘그림들을 잘 보고 선생님이 이야기하

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세요.’라고 지시하고 나서 

유아의 반응을 평정하였다. 연속된 8개 문항 중 6개 문

항을 오반응하면 검사를 멈추고, 오반응한 마지막 문항

인 최고한계선 이상의 문항은 모두 틀린 것으로 간주

하였다. 한 문항에 1점씩 부여하였고, 최고한계선 문항

의 번호에서 틀린 문항의 수를 뺀 값을 산출하여 어휘

력 원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과제의 점수가 높을수

록 유아의 어휘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이야기 이해력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야기 이해

력은 최지수와 최나야(2020b)의 이야기 이해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글 없는 그림책 ｢Journey｣

(2013)의 한국판 ｢머나먼 여행｣과 ｢Return｣(2016)의 

한국판 ｢끝없는 여행｣을 활용하였다. 이 그림책 두 권

은 Aaron Becker의 글 없는 그림책으로 크기(270*2 

40mm)와 페이지 수(40p)가 동일하며, 비슷한 줄거리를 

담고 있고 동일한 주인공이 등장하기 때문에 본 연구

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Journey｣

(2013)는 2014년 칼데곳 아너상 수상작으로 문학적인 

예술성 또한 인정받았기 때문에 좋은 글 없는 그림책

의 기준(이경우, 1998)에도 부합한다. 그림책 두 권 중 

한 권을 유아에게 무선할당하여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림책을 읽는 시간과 방식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기 위

하여 그림책 이야기의 녹음본을 틀어주며 검사자가 그

림책의 해당 페이지를 유아에게 펼쳐서 한 장씩 보여

주었다. 이 척도는 사실적 이해(3문항), 비평적 이해(6문

항), 추론적 이해(6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 총 1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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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사실

적 이해는 ‘이 책에 누가 나오니?’와 같은 3개의 질문

이 있고 내용과 무관한 대답을 한 경우 0점으로, 그림

책에 나왔던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대답한 정도에 따라 

1~3점으로 점수를 평정한다. 비평적 이해는 ‘아이들은 

어떤 친구들인 것 같니?’와 같은 3개의 질문이 있는데 

질문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는 추가 질문을 이어

서 진행하였다. 추론적 이해는 ‘병사들에게 잡힐 뻔했

을 때 아이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와 같은 3개의 질

문이 있는데 질문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는 추가 

질문을 이어서 진행하였다. 비평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

는 대답의 유형에 따라 무응답 0점, 단답형 응답 1점, 

서술형 응답에 2점을 부여하였다. 각 질문에 이어지는 

추가 질문은 그림책의 내용과 무관한 응답은 0점, 단순

히 자신의 느낌과 생각 또는 선악에 대한 구분이면 1

점, 그림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대답이면 수준에 따

라 2∼3점을 부과했다. 따라서 사실적 이해는 9점, 비

평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는 각각 15점을 획득할 수 있

어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39점이다. 과제의 점수

가 높을수록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계수는 .79이었다.

4) 물리적 문해환경

가정의 물리적 문해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Neuman 

등(2008)의 CHELLO(The Child/Home Environmental 

Language and Literacy Observation)척도를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정에 유아를 위한 물리

적 문해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측정하며,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하위문항을 살펴보면 ‘가정에 유

아의 책 읽기만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요?’와 같

은 문항의 경우, 가정에 유아가 책을 읽을 특정한 공간

이 전혀 없으면 ‘그렇지 않다(1점)’, 다른 목적의 장소

에서 책도 읽으면 ‘약간 그렇다(2점)’, 책 읽기만을 위

한 공간(카펫, 유아용 소파, 쿠션 등으로 꾸밈)이 따로 

있으면 ‘매우 그렇다(3점)’로 응답하도록 기준을 제시

하였다. 각 문항은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물리적 문해환경이 풍부함을 의

미한다. Cronbach’s α계수는 .74이었다. 

5) 책 읽기 상호작용

어머니와 유아 간 책 읽기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

해 박찬화와 김길숙(2008)의 가정문해환경 평정척도를 

최나야(2012)에서 수정⋅보완한 ‘어머니-유아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척도의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양적 책 읽기 상호작용(7문항), 질적 책 읽기 상호작

용(7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 총 14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양적 책 읽기 상호작용은 어머니와 유아가 얼

마나 많이 혹은 자주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을 하는지

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척도의 문항은 예를 들어 ‘어머

니는 자녀에게 한 주에 얼마나 자주 자기 직전에 그림

책을 읽어줍니까?’와 같은 7개의 질문이 있다. 이 척도

는 5점 리커트 척도로 ‘0번(1점)’부터 ‘7번 이상(5점)’

까지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한 점수가 높을

수록 어머니와 유아 간에 더 많이 혹은 더 자주 책을 

읽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계수는 .84이었다.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은 어머니와 유아가 그림책을 

읽을 때 나누는 대화의 풍부한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

이다. 이 척도의 문항은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그림책을 

읽을 때 쓰여 있는 문장을 읽는 것 이외에 얼마나 많은 

설명 또는 질문을 합니까?’와 같은 7개의 질문에 응답

한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절대 안 함(1점)’부터 ‘매우 

많이 함(5점)’까지 유아의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했다. 

문항별로 문항의 내용에 적합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응답의 내용을 다르게 구성하였다(응답의 예: 1권-5권, 

매우 싫어함-매우 좋아함 등). 부모의 응답 점수가 높을

수록 어머니와 유아가 책 읽기 상호작용을 더 풍부하

게 함을 의미한다. Cronbach’s α계수는 .85이었다.

6) 통제 변수

본 연구는 유아의 성별, 월령, 어머니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수집하여 통제 

변수로 이용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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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대졸’, ‘석사’, ‘박사’와 같은 구간으로 나눠서 측

정하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하’, ‘300~ 

400만 원대’, ‘500~600만 원대’, ‘700만 원 이상’과 같

은 구간으로 나눠서 측정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유아 대면조사와 어머니 설문조사로 시행

되었다. 유아와의 대면조사는 유치원의 조용한 공간에

서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다. 유아는 조사원과의 면대면 

과제에 참여하여 기초문해력(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을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하였고, 한 유

아 당 소요된 시간은 약 18분 정도였다. 어머니에게는 

설문지를 배부하여 가정의 물리적 문해환경, 책 읽기 

상호작용, 어머니와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유아를 기준으로 코

딩하였고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8.0.1.1을 사용하여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피어슨 상관계수를 도출하고, 일원배치분산

분석,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Mplus 

6.12를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여 유아의 기초문해력 프로파일 유형을 

도출하였다. 기초문해력 프로파일 유형 분석에는 집단 

내 백분위수 값을 활용하였다. 기초문해력 지표들의 상

대적인 수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각 값의 범

위를 0에서 100 사이로 통일한 백분위수를 활용한 것

이다. 집단 내 백분위수 값이란 분석에 활용된 유아 집

단의 점수를 낮은 값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였을 때 가

장 작은 값을 0, 가장 높은 값을 100이라고 하였을 때 

해당 점수가 몇 번째인지를 나타낸다.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Adjusted BIC), Entropy 값, 잠재집단

별 표본 수도 함께 고려하였다. AIC, SABIC, Entropy

는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모델 간 적합도를 비교할 때 

활용되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정보 지수 AIC와 

SABIC 수치가 낮을수록, Entropy 값은 .8을 넘으면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적합함을 의미한다(Spurk, 

Hirschi, Wang, Valero, & Kauffeld, 2020).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기초문해력 프로파일 유형

유아의 기초문해력 프로파일 유형 및 예측요인 분석

에 앞서 유아의 기초문해력 하위요인과 예측요인의 기

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유아의 기초문해력 하위요인과 

가정의 물리적 문해환경, 양적⋅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

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왜도 값이 -2와 2 사이, 첨도 값이 -4과 4 사이로 나타

나 각 변인이 정상분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아의 기초문해력 프로파일 유형을 산출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문해력 하위요

인은 각각 측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산출된 원점수를 

활용하여 기초문해력의 지표를 서로 비교하기에 어려

움이 있었다. 따라서 기초문해력의 각 지표를 상대적인 

범위 Min Max M SD 왜도 첨도

음운론적 인식 0~32 0 20.00 5.69 4.18 .94 .92

어휘력 - 13.00 87.00 51.50 14.59 -.30 .13

이야기 이해력 0~39 0 35.00 15.37 7.50 .14 -.36

물리적 문해환경 1~3 1.53 3.00 2.30 .29 -.14 -.19

양적 책 읽기 상호작용 1~5 1.43 4.71 3.25 .84 -.30 -82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 1~5 2.43 5.00 3.97 .53 -.44 .03

표 2.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N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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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바탕으로 z-score를 산출하여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쳤

다.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의 z-score를 활

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기초문해력 잠

재집단을 도출하였다.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정보지수와 

Entropy 값, LMR 유의확률을 산출하였고, 이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잠재집단 수를 선정하였다.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정보지수 및 표본 수 분포는 표 

3과 같다. 정보지수 수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잠재집단이 3개일 때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정보지수 AIC와 BIC 값은 낮을수록, Entropy 값

을 클수록 적합한 모델로 여겨진다. LMR 유의확률은 

현재 모델이 잠재집단의 수가 하나 적은 모델에 비해 

적합한지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표 3을 살펴보면, AIC

와 BIC 값은 모두 잠재집단이 3개일 때 가장 낮았다. 

Entropy 값 또한 잠재집단이 3개일 때, .76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MR 유의확률 또한 잠재집단

이 3개일 때 유의하게 나타났고(p < .05) 잠재집단이 

4일 때부터는 유의하지 않아서(p > .05), 잠재집단이 3

개인 모델이 다른 모형보다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이상

의 결과를 종합하여 잠재집단이 3개인 모형을 최적모

형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z-score를 바탕으로 산출된 기초문해력 프로파일 유

형별 기초문해력 하위요인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고, 추정치를 바탕으로 기초문해력 프로파일 유

형의 양상을 표현한 그래프는 그림 1과 같다. 각 잠재

집단은 기초문해력 요소들이 평균값인 0에 얼마나 근

접하는지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집단

1의 경우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의 z- 

score가 고르게 평균값인 0에 가장 가까이에 분포하여 

‘평균 집단’이라고 명명하였고, 집단2의 경우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의 z-score가 모두 마이너

스 값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지

연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집단3의 경우 이야기 이해

력은 평균에 가까운 수준이었지만 음운론적 인식과 어

휘력은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

다. 이러한 집단3의 기초문해력 구성은 집단1과 집단2

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3을 ‘우수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평균 집단’과 

‘지연 집단’은 기초문해력 요소들이 비교적 서로 유사

2 3 4 5

AIC 1035.059 1010.164 1009.868 1012.909

BIC 1063.342 1049.761 1060.778 1075.132

Entropy 0.610 0.763 0.708 0.701

LMR LRT p-value .0143 .0302 .5805 .5083

집단 1 n(%) 51(40.8) 72(57.6) 50(40.0) 8(6.4)

집단 2 n(%) 74(.59.2) 41(32.8) 12(9.6) 26(20.8)

집단 3 n(%) 12(9.6) 16(12.8) 29(23.2)

집단 4 n(%) 47(37.6) 50(40.0)

집단 5 n(%) 12(9.6)

표 3. 잠재집단 수에 따른 정보지수 및 표본 수 분포

(N  = 125)

그림 1. 잠재집단별 기초문해력 하위요인의 분포 양상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

M(S.E.) Scheffé F M(S.E.) Scheffé F M(S.E.) Scheffé F

집단1: 평균 집단 .12(.17) b

137.86***

.35(.12) b

27.57***

.37(.18) b

61.38***집단2: 지연 집단 -.80(.11) a -.89(.31) a -.71(.19) a

집단3: 우수 집단 2.09(.29) c 1.07(.25) c .35(.25) b

***p  < .001. a < b < c.

표 4. 잠재집단에 따른 기초문해력 하위요인 추정치 (N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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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수 집단’은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 순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나 기초문해력 요소의 상대적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문해력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서 기초문해력 하

위요인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운론적 인식

(F = 137.86, p < .001), 어휘력(F = 27.57, p < .001), 

이야기 이해력(F = 61.38, p < .001)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분석하기 위해 Scheffe 사후분석

을 실시한 결과, 음운론적 인식과 어휘력은 ‘우수 집단’, 

‘평균 집단’, ‘지연 집단’ 순으로 높았고, 이야기 이해력은 

‘우수 집단’과 ‘평균 집단’이 ‘지연 집단’보다 높았다.

2. 유아의 기초문해력 프로파일 유형 간 가정의 

물리적 문해환경과 책 읽기 상호작용 차이

유아의 기초문해력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물리적 문

해환경과 양적⋅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물리적 문해환경(F = 12.33, p < .001)과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F = 8.95, p < .001)은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적 책 읽기 상호

작용은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F = 4.81, p < .05).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물리적 문해환경의 수준은 ‘평균 집단’이 ‘우수 

집단’과 ‘지연 집단’보다 높았다. 질적 책 읽기 상호작

용은 ‘평균 집단’이 ‘지연 집단’보다 높았으며, ‘우수’ 

집단은 다른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3. 유아의 기초문해력 프로파일 유형의 예측요인

가정 및 어머니 요인이 유아의 기초문해력 프로파일 

유형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3개의 잠재집단 중 

한 가지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3개의 집단이 서로 비

교될 수 있도록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χ2 = 58.30, df = 20, p < 

.001), 유사 R2 값은 Cox와 Snell의 R2은 .39, Nagelkerkef

의 R2은 .46으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은 38.5%~46.3%

로 나타났다. 승산비 Exp(B)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

면 준거집단보다 비교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

미하고, 1보다 작으면 비교집단보다 준거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평균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지연 집단’을 비교집

단으로 설정했을 때, 통제변인과 질적 책 읽기 상호작

용이 집단 구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소득이 500~ 

600만 원대일 때보다 400만 원 이하일 때(Exp(B) = 4.30, 

p < .05),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일 때보다 고등

학교 졸업일 때(Exp(B) = 11.99, p < .05), 유아의 월령

이 낮을수록(Exp(B) = .83, p < .01), ‘평균 집단’보다 

‘지연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의 수준이 낮을수록, ‘평균 집단’

보다 ‘지연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p(B) = .28, p < .05).

‘평균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우수 집단’을 비교집

단으로 설정했을 때, 물리적 문해환경이 집단 구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물리적 문해환경의 수준이 높을

수록, ‘평균 집단’보다 ‘우수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 = 58.45, p < .05).

‘지연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우수 집단’을 비교집

가정문해환경 양적 책 읽기 상호작용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

M(SD) Scheffé F M(SD) Scheffé F M(SD) Scheffé F

평균 2.36(.26) b

12.33***

3.41(.80) a

4.81*

4.12(.46) b

8.95***지연 2.14(.28) a 2.93(.84) a 3.70(.57) a

우수 2.50(.29) b 3.41(.78) a 3.99(.53) ab

*p  < .05, ***p  < .001. a < b.

표 5. 잠재집단에 따른 물리적 문해환경과 어머니-유아 책 읽기 상호작용의 차이 (N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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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설정했을 때, 물리적 문해환경이 집단 구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물리적 문해환경의 수준이 높을

수록, ‘지연 집단’보다 ‘우수 집단’에 속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B) = 261.11, p < .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물리적 문해환경과 질

적 책 읽기 상호작용이 집단 구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문해환경의 수준이 높

을수록, ‘평균 집단’이나 ‘지연 집단’보다 ‘우수 집단’

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연 집단’보다 ‘평균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문해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어린 유아들에게도 교

준거집단-비교집단 예측변인 B SE Wald df Exp(B)

평균-지연

절편 17.65*** 4.46 15.65 1  

가구소득(400이하)a 1.46* 0.70 4.33 1 4.30

가구소득(700이상)a 1.30 0.67 3.76 1 3.68

모 학력(고등학교 졸업)b 2.48* 1.07 5.38 1 11.99

모 학력(석사)b -0.65 0.93 0.49 1 0.52

모 학력(박사)b 2.83 1.79 2.49 1 16.93

유아 성별(남자)c 1.07 0.56 3.60 1 2.92

유아 월령 -0.19** 0.06 10.64 1 0.83

물리적 문해환경 -1.50 1.16 1.67 1 0.22

양적 책 읽기 상호작용 -0.17 0.35 0.23 1 0.85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 -1.27* 0.58 4.76 1 0.28

평균-우수

절편 -3.14 5.96 0.28 1  

가구소득(400이하)a 0.31 0.91 0.11 1 1.36

가구소득(700이상)a 0.15 0.88 0.03 1 1.16

모 학력(고등학교 졸업)b 0.80 1.43 0.32 1 2.23

모 학력(석사)b 0.55 1.36 0.16 1 1.72

모 학력(박사)b -16.89 0.00  1 0.00

유아 성별(남자)c -0.05 0.76 0.00 1 0.95

유아 월령 -0.02 0.08 0.09 1 0.98

물리적 문해환경 4.07* 1.96 4.33 1 58.45

양적 책 읽기 상호작용 -0.12 0.54 0.05 1 0.88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 -1.74 0.89 3.84 1 0.18

지연-우수

절편 -20.79** 6.83 9.27 1  

가구소득(400이하)a -1.15 1.07 1.16 1 0.32

가구소득(700이상)a -1.16 1.02 1.30 1 0.31

모 학력(고등학교 졸업)b -1.68 1.51 1.24 1 0.19

모 학력(석사)b 1.20 1.46 0.67 1 3.31

모 학력(박사)b -19.72 0.00  1 0.00

유아 성별(남자)c -1.12 0.86 1.71 1 0.33

유아 월령 0.17 0.09 3.28 1 1.18

물리적 문해환경 5.57** 2.13 6.82 1 261.11

양적 책 읽기 상호작용 0.05 0.59 0.01 1 1.05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 -0.47 0.93 0.26 1 0.62

주. a = 가구소득 더미변수(기준: 500~600만 원대), b = 모 학력 더미변수(기준: 대학교 졸업), c = 성별 더미변수(기준: 여아).
*p  < .05. **p  < .01. ***p  < .001.

표 6. 잠재집단 예측요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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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집중되고 있지만, 유아의 기초문해력의 발달 양상

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달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증진

하기 위한 성인의 개입 방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발현적으로 성

장하는 기초문해력 요소인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

야기 이해력의 발달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 유형을 

토대로 하여 가정의 물리적 문해환경과 양적⋅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유아의 기초문해

력 유형에 대한 영향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4세 유아의 기초문해력을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의 수준을 토대로 유형화한 결

과, ‘우수’, ‘평균’, ‘지연’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음운론

적 인식과 어휘력이 높은 ‘우수’ 집단이 과반수(56.7%)

를 차지하였고,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 

모두 중간 이상인 ‘평균’ 집단이 32.8%로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세 변인 모두 낮은 수준을 보인 ‘지연’ 집단

은 9.6%로 가장 적었다. 

만 4세 유아의 유형 중 절반 이상이 ‘우수’ 집단에 

속하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다. 특히, ‘우수’ 집단의 

경우 음운론적 인식과 어휘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즉, 같은 연령 집단에서 음운론

적 인식과 어휘력의 발달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 4세는 음소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는 과

정에 있으며(안성우 등, 2011; 홍성인, 2001),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CV음절에 대한 음소 수준의 인식에서 

더 나아가 자소와 음소의 대응규칙을 이해하기 시작하

는(Ball & Blachman, 1991; Torgesen & Mathes, 2000) 

단계이기 때문에 음운론적 인식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난 유아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만 4세에 음운론적 

인식의 발달을 돕는 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Wolff & 

Gustafsson, 2022). 음운론적 인식은 어휘력, 이야기 이

해력, 기초적인 읽기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서(이임숙, 조증열, 2003; 이차숙, 1999; Incognito & 

Pinto, 2021; Lonigan, 2006; Whitehurst & Lonigan, 

1998; Wolff & Gustafsson, 2022) 유아의 음운론적 인

식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

수’ 집단은 어휘력의 수준도 높게 나타났는데, 단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재료가 되며 어휘력은 전반적인 언어

능력과 이야기에 대한 이해력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기숙 등, 2011; 이기숙 등, 2013) 이와 같은 유형에

서 이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유아기의 어휘력은 

이후의 읽기발달 및 성취를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점에

서 초기부터 집중적인 향상을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Jang & Kim, 2003; Wise et al., 2007). 어휘력은 만 

4세 전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이후에도 꾸준히 성

장하는 요소이며(정진옥, 2020; Biemiller, 2006), 성인

의 적절한 개입에 의해 발달 수준에 차이가 생길 가능

성이 크다. 어휘력의 향상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으로는 성인과 함께 대화하며 책 읽기를 꼽을 수 있다. 

성인이 유아와 그림책을 함께 읽을 때 유아의 적극적

인 참여를 돕는 확산적인 질문을 통해 대화형 읽기를 

시도할 때 유아의 어휘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Gonzalez et al., 2014). 즉, 만 4세 

시기에 음운론적 인식과 어휘력이 급속히 성장하며, 이

를 도와주는 성인의 도움이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야기 이해력의 경우 ‘우수’ 집단과 ‘평균’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문해교

육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이야기 이해력의 

발달이 다른 기초문해 요소에 비해 쉽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글을 해독하

고 내용을 기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반적인 의미

를 통합하는 비평적, 추론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지수, 최나야, 2020b; Suh & Trabasso, 1993) 다른 

영역에 비해 발달의 양상이 더딘 것으로 해석된다. 이

야기 이해력의 증진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선행연구

를 통해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의 내적 학습동

기(최지수, 최나야, 2020a)와 자발적인 발화 빈도(최나

야 등, 2021b)가 높을수록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탐

색과 구성 행동이 더 많고, 이야기에 대한 이해 수준도 

높았다. 상대방과 상호작용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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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수준이 달라지는데, 또래와 그림책을 협동하며 함

께 읽을 때(최지수, 최나야, 2020b), 성인이 확산적인 질

문을 많이 하고(최나야 등, 2021b), 그림을 가리키며 부

연설명을 해줄 때(최지수, 최나야, 서지효, 2022; Dore 

et al., 2018)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그림책을 볼 때 유아가 성인 또는 또래와 

협동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함께 읽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때 유아의 이

야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성인이 그림과 내용

에 대해 부연설명을 해주고 유아의 비평적, 추론적 사고 

촉진을 돕는 확산적인 질문을 적절하게 시도해야 한다. 

둘째, 기초문해력 유형에 나타난 가정문해환경의 차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리적 문해환

경은 ‘평균’과 ‘우수’ 집단이 ‘지연’ 집단보다 우수했다. 

이 결과는 물리적 문해환경이 유아의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리적 문해환경이 유아의 언어발달

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이지연, 곽금주, 2008; 

Fikrat-Wevers et al., 2021)에서 더 나아가, 유아의 기초

문해력 모두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지연’ 집단 유아의 기초문해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장

르의 그림책 구비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

고, 집안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한다(Neuman et al., 2008). 

다음으로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 수준은 ‘평균’ 집단

이 ‘지연’ 집단보다 높았다. 반면에 양적 책 읽기 상호

작용은 집단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부모의 양적⋅질

적 책 읽기 상호작용은 유아의 문해발달에 긍정적이긴 

하지만(Fikrat-Wevers et al., 2021; Sénéchal & LeFevre, 

2002), 유아의 기초문해력 수준의 차이는 양적 책 읽기 

상호작용보다는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에 기인함을 시

사한다. 책을 함께 읽는 빈도와 같은 양적인 측면이 문

해력 수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Bus et al., 1995), 

본 연구에서 기초문해력을 토대로 유형화한 세 집단 모

두에서 그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와 함께 그림책 읽

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양적인 측면에

서는 모든 집단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

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특히 ‘지연’ 집단에서 

부족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책을 함께 읽을 

때의 상호작용은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은 선행연구를 통해 꾸준히 밝혀져 왔다(박지현, 김

호, 2014; 최나야 등, 2021a). 질적으로 우수한 언어 상호

작용을 하며 부모와 그림책을 함께 읽을 때 유아는 더

욱 그림책 읽기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읽

을 수 있다는 점(Frosch et al., 2001)을 고려하여, 그림

책의 그림 또는 글에 대한 부연설명하기, 확산적 질문

하기, 그림책의 내용 역동적으로 재현하기와 같은 질적 

상호작용(이지연, 곽금주, 2008; 최나야, 2012; 최지수, 

최나야, 2020a; Bradley & Caldwell, 1995; Neuman et 

al., 2008; Son & Morrison, 2010)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기초문해력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

구학적 특성과 가정문해환경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았

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가구소득이 500~ 

600만원대일 때보다 400만원 이하일 때, 어머니의 학

력이 대졸일 때보다 고졸일 때, 유아의 월령이 낮을수록 

‘평균’ 집단보다 ‘지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에 유아의 성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는 낮은 가구소득이 유아의 언어발달 지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노

보람, 최나야, 2018; 이지연, 곽금주, 2008; Rodriguez 

et al., 2009).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물리적 문해환경이 

결핍되었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언어발달의 지연은 가

구소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물리적 문

해환경 구성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저소득 가정의 경우 물리적 문해환경 구성을 위

한 개입이 필요하다.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일 때보다 고졸일 때 지연 집

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머니의 학력이 유아

의 어휘력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

의 결과와 비슷하다(이지연, 곽금주, 2008). 특히 본 연

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 때, 어휘력뿐만 아

니라 음운론적 인식, 이야기 이해력 모두에서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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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연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학력이 전

학령기 아동의 발현적 문해의 토대가 되는 세 요인 모

두의 지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

적인 문해교육 상호작용 방법과 환경구성 방법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제안한다. 

같은 만 4세 유아라고 하더라도 월령이 늦을수록 지

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월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스럽게 언어발달 수준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짐작이 가능한 결과이다

(장보경, 이연규, 2009). 따라서 유아기에는 월령을 고

려하여 차별화된 문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며, 

유아의 발달수준이 월령별로 평균적인 수준에 도달하

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결과는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발달 지연 문제

가 점차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문해 활동을 제공하되 너무 조급해하

지는 않아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발달에 있어 이점을 갖는다는 선행연구(윤혜련, 김

영태, 2004; 이민주 등, 2015)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

났다. 유아의 성별보다는 유아 개개인의 기초문해력 수

준을 고려한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정의 문해환경이 유아의 기초문해력 유형화에 미

치는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물리적 문해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지연’ 또는 ‘평균’ 집단보다 ‘우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책 읽기에서 질적 책 읽

기 상호작용의 수준이 낮을수록 ‘평균’ 집단보다 ‘지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에, 양적 책 읽기 상

호작용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먼저, 물

리적 문해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음운론적 인식과 어휘

력이 높은 ‘우수’ 집단에 속한다는 결과를 보면, 유아를 

둘러싼 가정문해환경이 기초문해력 발달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책 읽기 상호작용에 있어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문해환경을 

구성하면서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돕는 방안으로 말놀이를 권한다. 의성어⋅의태어 

활용하기, 같은 소리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단어 찾기, 

끝말잇기, 동의어⋅반의어 말하기 등을 예로 들 수 있

는 말놀이(마송희, 2006; 최나야 등, 2021b)는 언어의 

소리 특징을 활용하여 언어유희를 즐기는 놀이 중 하

나(김세정, 2012; 정현선, 2012)로 어휘력과 음운론적 

인식의 향상을 돕는 데 효과적이다(최나야 등, 2021b; 

Hadley, 2003; Yopp & Yopp, 2009). 이와 더불어 어휘

력 신장을 돕기 위해선 어휘 자체에 대한 상호작용이 적

절히 제공될 필요도 있다. 유아가 사용하는 단어를 활

용하여 부모가 더 정교한 단어로 확장해주거나(정수지, 

최나야, 2020), 단어의 의미, 형태, 어종 등에 대해 의식

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상위언어인식의 발달을 돕는 

(이광오, 2003; Nagy & Scott., 2000) 상호작용을 시도

해 볼 수 있다. 부모-자녀 상호작용은 그림책을 기반으

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림책이라는 맥락을 통해 

다양한 어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말놀이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가정의 물리적 문해환경을 풍부하게 구성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언어적 상호작용 적절하게 해주지 않는

다면 그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를 뒷받

침하듯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

가 지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양적 책 읽기 

상호작용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질적 책 읽기 상호

작용은 영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의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이 모두 낮은 ‘지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

연’ 집단의 경우에는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이 긴밀하

게 이루어지면서도 해독을 강조하는 발음 중심 접근법

과 의미를 강조하는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모두 포괄

하는 균형적 접근법을 제안한다(김선영, 마송희, 2014; 

정은진, 심향분, 정가윤, 2014; 최나야 등, 2022b). 구체

적인 활동 방안을 살펴보자면, 이름과 관련한 그림책을 

함께 읽어본 뒤 가족 이름으로 새 이름 짓기, 재미있는 

별명 짓기, 과자로 이름 만들기, 엉덩이로 이름 쓰기 

등의 다양한 놀이를 하며 질적인 상호작용이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최나야 등, 2022a).

요약하면, 만 4세 유아의 기초문해력을 음운론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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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으로 유형화하였을 때, ‘우

수’, ‘평균’, ‘지연’ 집단으로 구분된다. 가정의 물리적 

문해환경과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이 유아의 기초문해

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물리적 문해환

경은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의 발달에 특히 중요하며, 

‘지연’ 집단의 경우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의 수준을 

증진하면 ‘평균’ 집단으로 개선될 수 있다. 유아기의 기

초문해력은 학령기 이후의 문해력과 밀접한 상관이 있

다(Kim & Petscher, 2011)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에 주

목하여 기초문해력의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나

라의 부모들은 그림책을 자녀에게 읽어주는 것은 습관

화되어 있으나 양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물리적 문해환경

을 풍부히 구성함과 동시에 질적 책 읽기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와 

그림책을 함께 읽을 때 대화하며 읽어주는 것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상호작용이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노

력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는 만 4세 유아의 기초

문해력 유형화를 시도하였지만 125명의 집단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전학령기인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양상의 파악을 시도해볼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발현적 문해 관점을 토대로 

음운론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 유아가 이미 경험

하고 있는 관습적인 부분까지 고루 다루지는 못하였다

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기초문해력의 요소로 함께 언급

되는 기초읽기와 기초쓰기와 같은 부분도(최나야 등, 

2022b) 함께 다룬 연구를 제안한다. 이와 같은 제한점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발현적 문해 관점에서 중요

하게 여기는 유아의 기초문해력의 발달 양상을 음운론

적 인식, 어휘력, 이야기 이해력을 통해 ‘평균’, ‘지연’, 

‘우수’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는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문해환경을 물리적 문해환

경과 양적⋅질적 측면의 책 읽기 상호작용으로 구체적

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유아의 기초문해력에 미치는 영

향력을 비교 분석했다는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하여 각각의 기초문해력 유형에 따라 가

정에서 어떠한 접근을 시도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안

에 대해 제시하였다는 실제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유아의 기초문해력이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돕

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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